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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 
닭고기 및 계란 수급안정에 총력 대응
- 공급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신선란 수입 등 다각적 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5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전북 육용 종계 농장도 AI로 

확진됨에 따라 닭고기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 강화,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닭고기는 육용 종계 2개 농장에서 AI가 확진되어 85천마리가 살처분되

었으나, 전체 종계의 1.8% 수준이며, 육계 공급이 증가(12월 5.1% 증가 예상)

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 육계 공급량(전년대비) : 23.11월(2.6%↑) → 12월p(5.1↑) → ‘24.1월p(8.4↑)

  산란계는 사육 마릿수가 7,463만 마리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여, 일일 

계란 생산량도 약 4,600만개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1월 중순 이후 7천원을 상회(7,045원) 하던 소비자가격은 금주부터 

6,779원(특란, 30개)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에 대비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종계 사육기간

제한(64주령)을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 특별 방역관리,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조기 시행, 계란유통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 여부를 점검

하고, 산란계 살처분 증가가 예상되면 신선란 수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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